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지역경제를 멈추게 합니다.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폭탄 예고로 국내 철강산업이 심

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포항제철소가 제1제강 공장에 이어 45년 넘

게 가동해온 1선재 공장도 전격 폐쇄하면서 포항경제가 큰 충격에 휩

싸였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의 지방소득세도 2022년 876억원, 2023년 

155억원, 올해는 78억원으로 급감하며 우리 지역도 기업과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로 

인근 여수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시기에 포스코가 창사 56년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25일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포

항과 광양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어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우려의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포스코 노조 파업은 지역경제를 멈추고, 

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

경제를 버텨온 소중한 자산이며 연관 산업과 일자리에 종사하는 시민

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고마운 기업입니다. 포스코 노조의 파업

으로 조업이 중단된다면 연관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며, 그 속

에서 가족들을 지켜오던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힘

겹게 버티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가 큰 혼란 속에서 존폐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포스코 노사 관계자 여러분!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서로 협력하며 노

사간 소통과 대화로 교섭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꺼진 용

광로의 불꽃을 되살리는 일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

럼 파업으로 멈춰버릴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지역경제를 

멈추게 합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광양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

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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